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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분 자유발언]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

제각각 열리는 행사·축제, 

세종의 매력을 높일 큰 그림 필요

- 통합 기획·공동 개최·종합 성과관리 등 행사·축제 운영체계 전환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(조치원읍, 더불어민주당)은 12일

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사·축제

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,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·

운영체계의 전환을 촉구했다.

윤 의원은 2025년 세종시가 206건의 주요 행사·축제에 약 74억원을

집행했지만,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계는 미흡하다고

지적했다. 특히 부서와 산하기관별로 행사를 개별 추진하면서 유사한

공연·체험 프로그램이 반복되고, 개최 시기와 주제까지 겹치는 등 행

사 간 차별성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.

특히 최근 3년간 한글축제·복숭아축제·시민체육대회 행사 용역을

모두 관외업체가 맡은 점을 언급하며, 높은 입찰 참가 자격의 문턱으



로 지역업체가 대표축제 운영 경험을 축적할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다

고 비판했다.

이에 윤 의원은 ▲시 차원의 행사·축제 통합 기획·조정 체계 구축

과 관내업체 참여 확대 ▲유사 행사 연계·공동 개최를 통한 운영 효

율성 제고 ▲행사·축제 전반의 종합 성과관리 및 차년도 기획·예산

연계를 제언했다.

끝으로 윤 의원은 “재정난이 지속되는 지금, 한정된 예산으로 더

큰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”며 “개별 행사의 성공을 넘어 세종시 전체

의 매력을 높이는 것, 그것이 세종시가 그려야 할 큰 그림”이라고 강

조하며 행사·축제 운영체계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다.


